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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1년 9월 8일(수)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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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식량축산담당 이병수 ☎440-6921

사진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이겨낸 인천 벼! 최고품질 쌀 생산”
 - 벼 생육현황 및 후기관리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인천지역 벼 수확량이 전년대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년은 유래 없는 폭염으로 하루 최고기온이 31도를 넘는 날이 계속돼 

고온에서 흡수가 억제되는 규산과 칼륨비료를 더 공급해야하는 악조건

이었지만, 장마와 태풍피해가 없어 벼 수확의 증수가 기대된다.

다만, 질소질 비료를 많이 시비하거나 초기 방제를 하지 못한 논에선 

이삭도열병과 이삭누룩병 발생이 우려돼 농가의 세심한 예찰과 주요 

병해 발견 시 조기 방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잦은 강우로 인해 수발아가 우려되는 조생종 벼는 조기 수확

하고 중만생종 벼는 뿌리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소가 

풍부한 깨끗한 물을 걸러대거나 논물을 최대한 얕게 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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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그동안 예방적 방제를 하지 못한 

농가에선 자가 예찰을 강화하고 병 발견 시 비가 그친 틈을 타 약제를 

사용 시기에 맞게 방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관련 사진


